
Ave ntis , 이라크 전쟁으로 긴장!
NYT, 화학무기 연루 화학기업 소송 가능성 … 사린가스 원료 공급

이라크가 유엔에 제출한 대량파괴무기 실태 보고서에는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공급한 서

방기업들의 명단이 적시돼 있어 질병을 앓고 있는 이라크전쟁 참전군인들의 소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New York Times가 12월21일 보도했다.

NYT는 이라크전쟁에 참전했다 질병을 얻어 소송을 추진중인 퇴역군인들의 변호인이 1996년 이라크가 유엔

에 제출한 실태보고서를 입수했으며,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화학무기 관련 물자와 장비 공급기업들의 명단은

이라크가 2002년 11월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금은 소멸된 미국기업 2개를 포함해 독일 14개, 네덜란드와 스위스 각 3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각 2개 등 모두 31개의 외국기업과 이라크에 제공한 물자와 장비의 명세를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UI로 이름을 바꾼 독일기업은 독가스 사린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인산염화물 30톤과 화

학무기 실험실용 장비들을 공급했다. 또 지금은 여러 화학기업으로 분리된 독일 Hoeshct는 인산염화물 10톤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Hoechst는 주력부문을 프랑스 Rhone-Plounc과 합병해 Aventis를 설립하고 나머지는 Celanese 등으로 독립

시킨 바 있다.

미국기업인 알콜락과 알 하다드는 각각 겨자가스의 선행물질과 사린의 재료를 이라크에 제공한 밝히고 있

다.

유엔은 이라크 보고서에 거론된 화학기업이 공개되면 무기사찰에 관해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해 명단을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무기 전문가들과 퇴역군인들은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의 수출통제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

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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